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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석준의원�국회간담회,� 로지수수료인상�철회�확정

� � �

<사진� 1>� 8월22일�국회�송석준의원은�대리운전업계의�대표자들과�간담회를�개최,�

최근�논란이�되고있는�대리기사수수료�인상소동을�최종�정리했다.(사진제공:송석준의원실)

� � 지난� 8월14일� 전화콜중개업체� 로지소프트의� 공지로� 촉발된� 대리기사� 수수료� 인상조

치가�최종적으로�철회되었다.

오늘� 8월22일� 국회� 송석준의원실(국민의힘)은� 로지소프트와� 티맵모빌리티의� 대표,� 그

리고� (사)전국대리기사협회장이� 참석한� 가운데� 간담회를� 개최,� 로지수수료� 인상문제를�

최종�정리했다.

이날� 회의에서� 로지소프트� 이영수대표는� 변칙� 수수료인상조치인� 변동수수료� 기능을� 삭

제시켰으며,� 이후� 대리운전업체와� 대리기사단체간�합의가� 없다면� 더이상� 해당조치를�도

입하지�않을�것임을�최종�통보했다.

로지소프트� 인수업체인� 티맵모빌리티� 역시� 로지소프트의� 결정에� 동의하고� 이번� 과정을�

통해�대리기사단체와�직접�대화의�창구가�확대되기를�기대한다고�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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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대리기사협회� 김종용회장은� 업체측과� 대리기사단체간� 충실한� 소통과� 이해를� 통해�

논란이� 신속히� 해결되었음을� 강조하고� 이번� 문제해결과정을� 통해� 오히려� 업계의� 소통

과�협력의�방도가�한층�개선되길�희망했다.

국회� 정무위원인� 송석준의원은� 법적사각지대에� 놓여있는� 대리운전업계의� 어려움에� 주

목하며,� 시장참여자들이�상생의�자세를� 통해�협의하고�문제를�해결해� 나가는데�힘이�되

어주겠다고�강조했다.�

한편� 로지소프트� 소속사단체인� 로지연합측은� 이번� 인상� 논란이� 자신들� 입장과� 무관하

게�발표되고�왜곡되었다는�점에서�깊은�우려와�유감의�뜻을�보내왔다.

� � �

<사진2>국회�송석준의원(왼쪽�세번째)과�전국대리기사협회,� 로지소프트와�티맵모빌리티�

대표자들이�함께�상생과�협력을�다짐하고�있다.� � � � (사진제공:� 송석준의원실)

이번� 간담회는� 산업� 현장의� 극심한� 갈등을� 업계당사자간� 소통과� 국회의� 제도적� 역량을�

통해� 해결했다는� 점에서� 한층� 중요한� 사회적� 의미를� 지닐�

것으로�보인다.�


